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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주간은 참으로 슬프고 아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. 존경하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선종3주기를 맞아 모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큰 별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허전함과 아쉬움으로 텅 빈 가슴을 안고 지냈습니다. 그러나 비록 추기경님께서 주님의 품안에 드셨지만, 그분의 정신은 우리들의 마음에, 또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남아 더 큰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. 추기경님은 “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.”라고 말씀하시며, 당신을 보살폈던 의료진에게 “고맙습니다.”라는 말씀을 마치고 주님의 품안에 잠드셨던 것입니다.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용서와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. 왜냐면 오늘의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감사를 통해서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. 
 
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네 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하여 구입한 목화를 창고에 쌓아 두었습니다. 그런데 그 창고는 쥐가 많아 목화를 상하게 하므로 고양이 한 마리를 사 놓되 고양이 값을 4등분하여 지불하고 각자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맡기로 했습니다.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어 그 다리의 주인이 기름 묻은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.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난로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붕대에 불이 붙게 되었고, 심하게 뛰어다니다 결국엔 목화더미를 불태우고 말았습니다. 세 사람의 상인은 붕대를 감은 다리의 주인을 고소하였습니다. 붕대 감은 다리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니 그 다리 주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나머지 세 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목화더미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. 그러니 나머지 세 다리의 주인이 배상해야한다.” 유명한 랍비 힐렐은 “네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.”고 했습니다. 
 
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, 우리는 추기경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긴 그 유언을 성취하는 것이며, 진정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. 

